
Ⅳ . 보험사기 성향 분석

1. 외국의 보험사기 성향조사45)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산업의 주

요 이슈중의 하나로 보아 보험사기방지단체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단체 또는 보험회사들이 출자한 연구소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미보험사기방지국(N ICB), 보험사기방지

협회(CAIF), 주 보험청내 보험사기국, 보험연구소(IRC : Insurance Research

Council), III(Insurance Inform ation Institu te), CAIF, Conning & Company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미국의 Conning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건강보험회사

를 대상으로 실시한 「1996 Conning frau d Survey」46)의 분석자료를 중심

으로 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생명-건강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성향을 설명하고

아울러 보험연구소(IRC)의 설문조사 결과도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onning s Survey는 1996년 2월중에 실시한 것으로 미국에서 보험료 기준

으로 상위 250개의 손해보험회사(property-casualty comp anies)와 250개의

생명-건강보험회사(life-health companies)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것이다.

가 .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 47)

미국에서 범죄는 크게 폭력범죄(violent crime), 경제범죄(economic crim e)

45) 여기에서 인용되는 미국의 보험사기 조사결과는 1996 Conning F raud S urvey에 의한

결과이다. Conning Insurance Research & Publications, Insurance F raud- The Quiet

Catas trop he 1996.
46) 설문내용은 <부록 3> 참조. 이하 Con nin g' s Su rvey 라 한다.
47) Con nin g & Com p any, Insuran ce Fraud- The Quiet Catastrophe,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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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범죄(social crim e)로 구분한다. 어느모로 보나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

죄행위이다. 보험사기는 거짓된 구실 또는 핑계로 하여 발생이 시작되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게 되는 경

제범죄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강탈 또는 살인과 같은 폭력적인 행

위와 비교할 때 그 강도(intensity)가 희미하게 가려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폭력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위협적인 것으로 혐오감

을 느끼거나 그 흉악함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

여는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듯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는다.

범죄의 또 다른 형태로는 음주운전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같은 사

회적 범죄가 있는데 이들 범죄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지역사회에서 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48) 그러나 대부분 지역사회에서의 지원활동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표 2> 범죄의 분류

폭력범죄 경제범죄 사회범죄

폭행 (as sault )

살인 (m urder )

강간 (r ape)

강도 (robbery )

방화(ar son )

좀도둑 (burglary )

횡령(em bezzlem ent )

위조(forgery )

사기 (Fra ud)

자동차도난

재물도난,도둑질 (theft )

부정직한 행위

약물남용

음주운전

술주정뱅이

가정폭력

도박

쓰레기 투하(Loitering )

매춘

도주

성적모욕

부랑죄

야만행위

무장(w eapons )

자료 : Con nin g & Com p any, p .18.

48) 예를 들면 M other s A gain st Dru nk Drivers(MADD)", "Don ' t Be a Litter Bu g"
캠페인등은 매우 효과적 이라고 입증되었다. Connin g & Com p any,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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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실제사고를 부풀리거나 끼워넣는 행위, 보험청약

시 허위의 정보제공, 무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발생사고에 대한 조작 등

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험사기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진다. 즉, 어떤 사람은 실제사

고 발생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리는 행위(p adding)를

인정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방화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

해 매년 주행거리를 적게 하여 청약하는 것을 무시한다. 반면 대부분의 보

험자는 자동차사기집단의 활동을 억제하는데에는 매우 심각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이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보험사기의 심도와 빈도에 관한

사고유형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Conning's Survey에서는 보험사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표 3> 보험사기수준에 따른 분류

범 죄 사기수준 빈도 비용/ 사고

간혹 거짓말하거나 부풀리기 행위 비전문사기 높음 적음

반복범행자 Sem i-전문사기 중간 중간

직업적 범죄행위 전문사기 낮음 높음

나 . 보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1)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의 태도와 보험사기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험자들이 생각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먼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보험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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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자의 80% 정도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

로 응답자의 4분의 3정도가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생명-건강보험 부문은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지 않는 비율이 52%로 손해보험에 비해 덜 부정적 이었다.

<그림 1>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은 긍정적이다 .

2) 보험사기의 심각성 인식도

대부분의 응답자는 보험사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손해보험자의 경우 74%, 생명-건강보험자의 경우 64%는 매우 심각한 문제

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구속건수는 증가하여 왔다. FBI의

Uniform Crim e Report에 따르면 사기와 관련된 구속자가 1989년에 290,000으

로 1985년에 251,000보다 15.5%가 증가하였다.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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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보험사기와 관련한 구속건수는 18.2%의 증가를 보였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법집행 실적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49)

Conning s Survey 응답자의 대부분(손해보험자의 71%, 생명-건강보험자의

88%)은 보험사기가 과거 3년동안 증가해 왔다고 응답하였다.50)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그림1>과 보험사기의

심각도<그림2> 및 최근의 사기증가추세<그림3>에 대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

는 보험자는 보험산업에 대해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과 보험사기 간

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림 2> 보험사기의 문제는 심각한가?

49) 미국에서 보험산업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이후 보험사
기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50) Con nin g In su rance Research & Pu blication s, Insurance Fraud- The Quiet

Catastrophe 1996.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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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험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수록 보험사기에 대

해 관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즉, 비효율적인 사고처리절차 및 과정은 보험

사기에 대하여 소비자의 관용적 태도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능한 보험자는 사

고응대 및 처리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는 최선의 재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보험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

다. 보험자는 합법적 클레임에 대하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사기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Conning의 보고서는 주장한다.

<그림 3> 최근 3년간 보험사기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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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험사기의 인식 및 수용성

IRC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1995)∼40%(1997)가 보험사고시

자기부담액(deductible)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리거나 끼워넣는 행

위(claim pedding, 과다청구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24%(1995)∼36%(1997)는 과거에 지급한 보험료를 보상받기 위해 과다청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정도의 사건에 의해서는 붙잡히지

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아마도 그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

고 생각하지도 않기 떄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고 하였다.51)

또한 CAIF가 199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보험사기

를 과거 보험료 지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각하였으며, 3분의 1은 보험

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52)

이러한 보험사고시 피해액을 높게하여 청구하거나 보험가입시 보험사기적

행위를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신축적인 태도는 보험산업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 자동차 대물손해의 25%가 250불의 자기부담금

을 만회하기 위해 과다청구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1994년에만 과다청

구된 대물손해로 인해 15억불의 손실이 보험회사에게 발생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차년도 보험료 결정시 요율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다.

<표 4 > 자동차 대물손해 과다청구 추정액으로 인한 손실액(1994)

클레임 지급건수 과다청구건수 보험산업내 손실

24,074,261 6,018,565 $1,504,641,300
자료 : ISO, A .M . Best, Connin g & Com p any .

51) Connin g & Com p an y, p .25 ; In su rance Inform ation In stitu te, Insurance Issues
update, 1999.1.

52) III,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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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주요유형 및 일반인의 수용성을 사례별로 예시해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를 속여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고자 하는 행위와 면접

시 급여를 허위로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32%가 수용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그밖에도 은행대출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

(withholding information), 국세청에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행위53),

자동차의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사기행위 등에 대하여도 20%

이상이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5 > 사기의 유형 및 수용성

사기의 유형 비율

보험가입시 연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낮은 보험료를 지불함

면접에서 현행급여를 거짓말함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정보를 감춤

공제액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늘림

지급한 보험료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늘임

국세청에 일부소득을 보고하지 않음

21세 이하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주운전자로써 성인을 기재함

보험청약시 사고 또는 범칙금 사항을 누락함

클레임을 제기할 때 이전에 존재하는 손해를 포함시킴

상해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행위

과실을 줄이기 위해 실재로 발생한 것과 다르게 사고를 기술함

의사에게 허위치료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함.

자동차를 처분하고 보험회사에 도난당하였다고 보고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보험사고를 신고하는 의사,
변호사 및 자동차수리업체 단체들과 연계함.

32 %

32 %

28 %

23 %

21%

21%

20%

14 %

12 %

11%

9 %

8 %

6%

5 %

자료 : In su ran ce Research Cou ncil , Con nin g & Com p any, p .27, 재인용.

53) 미국의 IRS는 1992년 보고되지 않는 소득으로 인한 개인소득세가 총 630억불이
될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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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 사기 수용성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

들이 사기적 행위에 대해 더 당연시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성별 및 연령별 사기에 대한 수용성

사기의 유형
성별 연령

남 여 18-24 25-29 30-34 35-44 45-54 55-64 65+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정보를

감춤(withholding information)

공제액(ded u ctible)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늘림

지불한 보험료를 보상받기 위

해 보험금을 늘임

국세청에 일부소득을 보고하

지 않음

보험청약시 사고 또는 벌칙금

사항을 누락함

31%

26%

22 %

25 %

16%

25 %

21%

19 %

18 %

12 %

32 %

29 %

28 %

26%

20%

34 %

30%

26%

23 %

19 %

29 %

24 %

18 %

22 %

15 %

29 %

24 %

22 %

24 %

12 %

32 %

24 %

17%

26%

14 %

20%

16%

13 %

14 %

11%

20%

17%

16%

13 %

9 %

자료 : In su ran ce Research Cou ncil , Con nin g & Com p any, p .28, 재인용.

1997년 CAIF에서 실시한 보험사기범에 대한 태도를 보면 처벌해야 한다

는 비율이 31%, 상황에 따라 정당화하는 비율이 22%, 관용적으로 처벌(가벼

운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이 26%로 나타났다.54)

그러나 보험산업이 보험사기방지를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이래 법적

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

라 거의 모든 주(44개 주)에서 보험사기가 일정금액 수준 이상이거나 여러

번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가 아닌 중죄로써 다루고 있고 많은 주55)에서 보험

사기국을 창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54) In su ran ce Inform ation In stitu te , p .11.
55) 39개 주에서 보험사기국이나 부서를 두고 있다.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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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자기부담금 (de d uc tib le )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계약측면에

서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는 자기부담금(deductible)56)제도이고, 둘째는 적

정하지 않은 보험료 수준, 셋째는 사기성을 자극하는 보험상품의 판매이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자신의 부담

으로 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하고자 하는 성향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57).

자기부담금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가에 대한 Conning의 설문조사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43%, 생명보험의 경우 29%가 증권상의 자기부담금 조항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조장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손해보험 응답자의 83%, 생명보험 응답자의 88%가 자기부담금 조

항을 없앤다고 해도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이는 자기

부담금이 보험사기를 자극한다고 믿는 사람들 조차도 자기부담금을 삭제하

는 것이 사기방지측면에서 반드시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56)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측면에서 볼 때 손해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
을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 제도는 보험자의 측면에서 발생한 손해액중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득주·서영길·장동식,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
발원 보험연구소, 1999, p .1.

57) 이와 같이 자기부담금 제도는 사고발생후에는 보험사기를 촉진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어 도덕적 위험을 확대·조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사고발생전
에는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피해자 자신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덕적 위험의

방지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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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험사기에 대해 관용적이다.

<그림 5>자기부담금의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가 감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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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내부적 사기와 외부적 사기

보험사기를 보험회사 내부직원에 의한 사기와 내부직원 외의 제3자(외부

인)에 의한 사기58)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회사 직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내부적 사기의 문제는 외부적 사기의 문제처럼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보험자이건 생명-건강보험자이건 간에 응답자의

약 40%가 내부적 사기가 보험산업내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

답하였다.

<그림 6> 보험사 직원에 의한 내부적 사기의 문제는 심각하다 .

58) 외부적 사기(extern al fr au d)일지라도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보험회
사의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예를 들면 모집인, 대리점 등)이 보험사기를 일
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내부적 사기(in tern al frau d)라 함은 현재 보험회
사의 종업원, 경영자 등과의 공모 등에 의한 사기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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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내부적 사기는 개별회사에서 다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그러나 손해보험자의 83% 생명-건강보험자의 92%는 내부적 사기의 문제

는 개별회사의 문제이므로 자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대답하여 보

험자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는 외부적 해결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손해보험 및 생명-건강보험사별로 자기회사의 내부적사기와 외부적사기의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적 보험사기의 문제는 내부적 보험

사기의 문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해보험사 및 생

명-건강보험사의 70% 이상이 외부적 보험사기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

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 응답자의 28%는 외부적 보험사기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반대로 내부적 보험사기의 문제는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들보다 더 심

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33%가 내부적 보험사기의 문제를 매

우 심각 또는 심각한 편 (major to m oderate problem)한 것으로 응답했으

나, 손해보험사는 21%만이 심각 또는 심각한 편이라고 반응했다. 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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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 상품이 고객의 자금을 취급하거나 투자관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보다도 생명-건강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8> 당신 회사에 있어 외부적 보험사기는 어느정도 심각합니까?

<그림 9> 당신 회사에 있어 내부적 보험사기는 어느정도 심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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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 (S IUs )

보험사기의 문제는 모든 보험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미국에

서는 보험회사의 약 3분의 1은 보험사기 행위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또한 3분의 1은 심각하게 사기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의심을 하고 있

으며, 3분의 1은 보험사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59)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손해보험회사들은 사내에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ve Units, SIUs)를 설립

하여 왔다. 이 부서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클레임을 일반 사건과 구별하

여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RC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상위 손해보험회사중 SIU를 가지고 있는 비율

이 1983년에 불과 21%에서 1992년에는 62%로 나타났다. 1996년 Conning의

보험사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250개 손해보험회사중 75%가 SIU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생명-건강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회

사에 비해 SIU설치에 소극적이다. 생명-건강보험회사 내에 SIU를 가지고 있

는 비율은 약 48%∼68%로 추정된다.60)

이들 SIUs의 약 75%는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설립 및 활동을 해왔다.

미국내 보험회사중 SIUs를 설치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최

근 몇 년간의 보험사기방지활동의 지표로써 제시될 수 있는 국제특별조사단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 ecial Investigative Units, IASIU)61)의

회원수는 1992년에 820명에서 1996년 2,989명으로 265%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IASIU에 나타난 회사의 수는 125개사에서 475개사로 280%나 증

59) Con nin g & Com p any, p p .9∼10.
60) 1995년 ICA (In tern ation al Claim A ssociation)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68 %가

SIU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nnin g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8 %로
나타났다. ICA의 조사는 생명 및 장애보험에 초점을 맞춘 반면 Conn in g의 조
사는 여기에 건강보험회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61) 회원의 95 %가 미국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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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는 점점 더 많은 보험자들이 SIUs를 설립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SIUs를 자발적으로 설립해왔다. 반면 일부 다른 보험

회사는 특정주에서 보험인수를 하는 보험사에게 SIUs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의 州만 보험자의 사기대처방안을 강제화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미국내 보험회사들의 SIUs 설립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62)

Conning의 조사에서는 외부적 보험사기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특별조사

부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75%, 생명-건강보험회사의

48%가 이미 SIUs를 설립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의해 밝혀진 미국

보험회사의 SIUs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S IU의 일반적 성격

손해보험 생명-건강보험

Fu ll-Tim e고용인 수<평균> 16 8

1995 평균연간예산 $1,365,500 $956,900

설립년도

1991-95
1986-90
1980-85
1980이전

52 %
33 %
12 %

3 %

76%
8%
8%
8%

설치장소

공동사무실

클레임부서

현장

법률사무소

단독사무소

43 %
32 %
16%

3 %
6%

40%
40%

0%
10%
10%

종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 43 % 30%

62) 그러나 주별로 지정된 보험사기방지계획은 보험회사가 항상 보험사기 방지를
떠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몇몇 주의 보험사기국은 일부보험회사
가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유령의 SIUs를 설립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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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손해보험회사중에서 보험사기성 클레임의 조사

업무에 대해 10개사는 내부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9개사는 외부와

의 계약을 통해 아웃소싱하였으며 3개사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보험회사는 78%가 이웃소싱이 보험사기

조사에 보다 더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한 반면에 비용측면에서는 44%가 효

율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SIU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보험사는 10

개사가 내부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개사가 아웃소싱을 3개사

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미국에서는 보험사기를 거대하고 증가하는 비용문제로써 인식한다.63) 보

험산업과 전체경제적 차원에서 보험사기의 비용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복잡

성을 띠는 것은 보험종목별 보험산업에 걸친 보험사기비용 데이터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은 손해보험과 생명 및

건강보험을 합쳐 약 1,200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의료보

험(health care)가 950억불, 손해보험(property-casu alty)이 200억불 그리고 생

명-장애보험(life-disability)이 50억불로 추정되고 있어 어떠한 보험회사도 보

험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보

험종목은 의료보험(health care), 산재(근재)보험(w orkers' compensation), 자

동차보험, 재물보험, 장애보험의 순이다.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Conning의 조사에서는 손해보험

응답자는 산재보험분야에서 가장 잘 발생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생명-

건강보험 응답자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가장 보험사기가 잘 발생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보험사기발생 가능성을 종목별로 서열을 매기면 다음표와 같다.

63) Con nin g & Com p any,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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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발생가능성 순위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응답자 생명보험응답자 차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재물보험

장애보험

건강보험/ PPO*
H MO s**/ POS***
생명보험

1
2
3
4
5
6
7
8

3
1
5
4
2
6
7
8

-2
+1
-2
0

+3
0
0
0

주) * PPO (p referred p rovider organization s) : 우선공급자기구

** H MO (health m ainten ance organization s) : 건강유지기구

*** POS(p oint-of service p lan ) : 서비스지점플랜

IRC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보험종목별로 사기성 클레임 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조사하였는데64), 사고발생시 보험금 과다청구(padded claim)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 전체 소비자의 7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 장애보험 66%, 화재보험 64%, 산재보험 62%, 가정종합보험과 건강

보험 53%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

적으로 보험산업에서 보험사기가 보통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64) 1978년, 1981년, 1983년, 1989년 4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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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보험사기 성향

가 . 조사방법

보험사기의 성향파악과 사기규모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

험사기에 관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64) 본 설문조사는 보험가입자

(소비자) 그룹과 보험전문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먼저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는 지역별/ 성별로 분배

하여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1999년 6월14일 부터 7월2일

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504부(회수율 : 72%)였다.

두 번째 대상으로 보험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전체 12개 손해보험회사(보

증보험회사 포함)중에서 조사가 가능하였던 8개 보험사의 직원 20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직원은 해당업무에 최소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보험전

문가로 하였으며 또한 각 보험종목별 업무부서, 보상 및 영업관련직원이 포

함 되도록 분배하였다. 설문기간은 199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 까지였으

며 총 회수된 설문지는 153부(회수율 : 77%)였다.

설문내용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인

식도, 성향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험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험사기

의 성향, 방지대책 및 규모추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하였다. 또한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인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보험사기 성

향에 관한 동일한 질문을 실시한 것도 있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이용

하였고, 가능한 부분은 외국의 설문조사와도 비교하였다.

64) 본 설문조사는 ① 보험사기 성향에 관한 설문, ② 보험사기방지방안에 관한 설
문, ③ 보험사기규모 추정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사기 성향(Ⅲ)
및 사기규모추정 분석(Ⅳ)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며, 보험사기방지방안에 관한
설문은 계속되는 보험사기연구 ( 99년 하반기 수행 예정)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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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보험가입자

연령별

∼ 29세 162 32.1
∼ 39세 212 42.1
∼ 49세 87 17.3

50세이상 43 8.5
소 계 504 100.0

성 별

남 280 55.6
여 224 44.4
소 계 504 100.0

지역별

서울·경기 217 43.1
충청·강원 57 11.3
호 남 70 13.9
영남(부산,대구) 160 31.7
소 계 504 100.0

보험전문인

일반손보 27 17.6
자 동 차 43 28.1
장 기 13 8.5

보상(손해사정) 28 18.3
영 업 24 15.7
기타(보증) 18 11.8
계 153 100.0

주 : 보험전문인은 보험회사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대리급 이상)의 경력 소유
자로 언더라이팅(화재특종, 해상, 장기, 자동차), 손해사정(보상), 보증 및

영업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 보험사기의 범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의 출발로 보험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가입의 결과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62.7%, 보험전문인의 경우 78.4%

가 보험사기의 범위로 보지 않았다.

보험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보험가입자 보다는 대체적

- 53 -



으로 보험전문인이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고

자 하는 행위(보험료 사기)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80.2%가 보험사

기라고 생각한 반면 보험전문인은 85.0%가 보험사기로 간주하였다.

반면 보험사 직원(예 : 보상직원)과의 일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내부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의 82.1%

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험전문인은 69.9%만이 보험사기

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 제3자(손해사정법인, 전문브로커 등)에게 보상금의 일부분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하는 외부적 사기행위에 대하여

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인 모두에게 보험사기의 성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보험전문인은 비교적 자신들의 행위(손해사정 관련행위)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주체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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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험사기 범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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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험에 대한 시각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1) 보험에 대한 인식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보험사기 간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

악하기 위해 보험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5.9%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

았으며,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15%정도만이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

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보험산업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경우도 유사하여 1996년 Conning

의 조사결과에서도 손해보험 응답자의 80%, 생명-건강보험 응답자의 52%

정도가 보험산업에 대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 대하여는 대체적

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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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의 심각성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급격하게 증가 또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

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전문인들이 보험

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내 보험산업에 있어 보험사기가 심각한 문

제로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보험전문인의 경우 매우

심각 또는 심각한 수준이 67.1%로 보험가입자의 57.2%보다 높게 나와 보

험사기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의 심각성 정도가 손해보험의 경우 매우 심

각이 72%, 심각한 수준이 26%, 생명보험의 경우 각각 64%, 36%로 대부분

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면 우리나

라의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

다.

<그림 12> 보험사기의 심각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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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개의 설문에서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과 보험사

기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

과 보험사기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수록 보험사

기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보험사기의 확산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로써 보험사

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

상으로 주위에서(TV, 라디오, 신문 제외) 실제로 응답자가 보험사기를 보거

나 들은 경험 사례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험사기 발생

형태별로 26.0%∼53.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기가 일반인들

에게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 형태별로 보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날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3.4%,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47.4%가 주위에서 경험한 바 있다고

조사되어 보험사기가 널리 유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경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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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보험사기범에 대한 인식과 적발 가능성

1) 보험사기범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범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생각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61.7%가 보험

사기범의 행위를 범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상황에

따라 사기범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비율이 19.2%,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13.7%,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33% 정도가 보험사기범을 기타 절도나 강도행위 등 일반범죄

자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CAIF에서 1997년에 발표한 보험사기자에 대한 일반인의 성향에

따르면 처벌해야 한다가 31%, 상황에 따라 정당화 할수 있다가 22%, 관용

적으로 처벌(가벼운 처벌) 해야 한다가 26%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결과에 비

해 오히려 더욱 관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65)

2) 보험사기 행위 (사기범 )의 적발 가능성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경우 보험사기범 또는 사기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인 간에는 상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는 사기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

해(32.4%)가 우세한 반면 보험전문인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

(47.7%)하였다.

캐나다의 CCAIF의 조사(1996)에 의하면 43%가 보험회사를 성공적으로 속

이기가 용이하다고 한 반면 47%는 보험사기범을 잡을 수 있다고 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 비해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범의 적발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여 미국, 캐나다 등 보험선진국과 같이 여러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5) In su ran ce Inform ation In stitu te, Insurance Issues Update,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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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보험사기행위의 적발 가능성

보험사기범 또는 사기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첫 번째로 보험사기가 워낙 교묘하여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 자세한 조사

를 할 수가 없어서가 74%, 세 번째로는 보험사기임이 분명하나 감독 또는

사법당국의 관대한 결정이 66%로 적발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 밖

에도 외부기관의 청탁등에 의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비율이 23%, 전문범죄

조직으로부터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가 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보험료 산정시

반영되어 결국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전문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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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 인식도

입자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계약자의 71.5%가 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연계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3.9%만이 보험사기

가 자신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CCAIF에서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1996)에서는 보험사기가 보험

료에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8%가 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사기를 보

험료와 결부시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 보험료 사기와 보험금 사기

1) 보험료 사기

보험사기에는 크게 보험료 사기와 보험금 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

사기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고지의무 등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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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실한 언더라이팅으로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보험료 사기 행위인 고지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인 간에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시 알려야 할 사항에 대

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 정당

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비율이 84.1%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가능한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사실만을 알린다(8.9%)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3.8)와 같이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

하여는 비교적 낮은 비율(12.7%)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전문인들이 생각하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생각에서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 정당한 보험료를 지불한

<그림 16> 보험가입시 보험료 사기(고지의무 준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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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3.1%인 반면 가능한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사실만을 알린

다 가 50.3%,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가

24.8%로 나와 보험전문인들은 보험계약자가 계약당시부터 보험료 사기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귀하는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의도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알

리도록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6.7%가 이러한 경험이 있

다고 대답하였다.

2) 보험금 사기

보험금 사기란 보험사고를 조작, 은폐, 기만, 과대청구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때 피해자가 어떠한 생

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사기의 척도를 알아보았

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74.6%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만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1.6%는 어느정도의 과다청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전문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험회사는 기

본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가

48.4%,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았

으므로 어느정도 피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아도 된다가 32.0%로 반응하여

피해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80.4%가 보험금 사기성향을 갖게 된다고 생

각하였다.

또한 보험가입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보험금 청

구시 관계인 또는 제3자(정비업자, 의사, 손해사정인 등)가 많은 보험금을

요구하도록 권유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3.0%가 경험을 갖고 있

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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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사기 성향

사 . 보험사기 발생원인

1) 보험사기발생의 주요원인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는 향후 원인별 분석에 의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인을 대상

으로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들어 보험사기행위가 급

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이용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로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에 기인하여 발생(보

험사기에 대한 죄의식 결여 20.1%, 발각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 12.3%)

하였고, 셋째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전문사기집단에 의한 범죄성향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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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나타났다. 전문사기집단의 경우 빈도수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재정적인 사기규모가 매우 커 보험사의 수지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

라 모방범죄의 보급, 인명피해 양산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 향

후 보험사기대처를 위한 노력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밖에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함 (8.3%), 사기성을 자극하는 보

험상품의 판매 (8.2%),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용적 태도 (6.4%)도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보험전문가를 대상으로 상기 조사항목보다

상세하게 하여 보험료 누수 또는 보험금 과잉청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중요성 척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에서와 마

찬가지로 어느 한 두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

<그림 18> 보험사기 발생원인<Ⅰ>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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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 항목으로 중

요도를 높게 응답한 상위 5개를 보면 의료기관·정비업자·사고처리 전문브

로커, 변호사 등의 조장(78.3%),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함(76.5%), 발

각될 가능성이 적음(75.0%),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 결여(69.3%), 전문사기

조직의 개입에 의한 범죄(66.4%)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우려할 만한 것으로

는 보험전문가들은 거액의 보험금 사기에는 전문사기조직 또는 조직폭력배

의 개입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최근의 보험사기는 과거와 같이 보상금을 더 받

아내려는 단순사기형보다 경제적 위기의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대중적 성향이나 사기조직 및 폭력조직이 개입하는 전문·조직

형 보험사기 및 제3자 개입(병의원, 정비업자, 전문보험브로커, 변호사 등)에

의한 사기 행위로 인하여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발생요인으로 볼 때 보험사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9> 보험사기 발생원인<Ⅱ>

* 조사대상 :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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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를 하지 않는 이유

보험사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보험가입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기 행위를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

는 반응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사기로 인해 조사·처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3%, 그 밖에 보험사기를 할 기회의 부족이

8%, 종교적 신념이 2%로 나타났다.

1997년 미국의 CAIF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보험사기가 억제되는 이

유로 도덕적 문제 63%, 붙잡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15%, 조사에 대한 두려

움 7%, 기회의 부족 3%, 종교적 신념 2%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조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보험사기가 억제되는 이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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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부담금 (de ductib le)

자기부담금(deductible)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과다청구

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사기를 허용 또는 묵인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 제도와 보험사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보

험전문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기부담금이 클 경우 보험금 청구를 부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46.4%로 나와 자기부담금제도가 어느

정도 보험사기를 조장·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IRC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22%(1993), 28%(1995), 40%(1997)

가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을 수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Conning사의 조사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43%,

생명보험의 경우 29%가 증권상의 자기부담금 조항은 보험사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1> 자기부담금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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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보험

여러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험사기 성향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2.9%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하였다.

<그림 22> 중복보험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마 . 기타 성향

1) 성별/연령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보험사기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보

험전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령과 보험사기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사기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사기 성향이 높다는 비율

이 전체 응답자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12.5%를 차

지하였다.

2) 직업 및 경제력

직업 및 경제적 능력과 보험사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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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첫째로 중산층 이상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0%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 1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험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하여

는 67.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9.2%가 부정적으로 답하여 경제적 환경과

보험사기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외

국의 일반적 성향과는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자, 훌륭한 가문을 가진 배경, 높은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범행되는 일종의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연계한 생계를 위한 보험사기형

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보험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하여는 62.3%가 긍

정적인 대답을 6.6%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험사기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직업·경제력과 보험사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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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보험사기 성향은 일반사기성향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 그 이유로는, 보험

범죄가 타범죄보다 용이하며, 보험범죄가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며,

설사 적발된다고 하여도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보험살인행위나 보험방화행위 등과 같은 특수한 보험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험범죄를 죄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행위로도 보지 않고 묵

인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도덕적 책임의식의 결여 및 윤리적 가치관의 악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영향이 사기성향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환경에 사회제도

가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지 못한 것이 도덕적 위험을 촉진·확산시키게 된

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보험사기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

라는 추론을 국내외 조사는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사

고처리절차 및 과정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소비자의 관용적 태도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능한 보험자는 사고응대 및 처리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는 최선의 재원을 이용하여 신

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보

험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험자는 합법적 클레임에 대하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성 클레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사기 대처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묵인하는 대표적인 사기유형인 보험사고시 피해액을 높게하여

청구하는 행위(padding)에 대한 신축적인 태도는 보험산업의 손실로 나타나

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험선진

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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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의 보험사기는 당시대의 사회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향을 띤다. 그만큼 보험사기

수법이 정교하고 지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서도 여러 수단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복합적 대응전략의 수립 및 수행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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